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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dus 6:1~9 
1 Then the LORD said to Moses, "Now you will see what I will do to Pharaoh: Because of my 
mighty hand he will let them go; because of my mighty hand he will drive them out of his country." 
2 God also said to Moses, "I am the LORD. 
3 I appeared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as God Almighty, but by my name the LORD I did 
not make myself known to them. 
4 I also established my covenant with them to give them the land of Canaan, where they lived as 
aliens. 
5 Moreover, I have heard the groaning of the Israelites, whom the Egyptians are enslaving, and I 
have remembered my covenant. 
6 "Therefore, say to the Israelites: 'I am the LORD, and I will bring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s. I will free you from being slaves to them, and I will redeem you with an outstretched 
arm and with mighty acts of judgment. 
7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from under the yoke of the Egyptians. 
8 And I will bring you to the land I swore with uplifted hand to give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
cob. I will give it to you as a possession. I am the LORD.' " 
9 Moses reported this to the Israelites, but they did not listen to him because of their discourage-
ment and cruel bond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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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

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

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4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

억하노라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

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

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

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쉬엄쉬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아닙니다. 교회가 요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 ‘성도가 편한 

교회’가 되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아무 부담도 주지 않는 교회, 수년이 지나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교회, 

적어도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는 곳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높은 기준 앞에 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 내 뜻을 꺾어야 하기에 때로는 너무 아프게 

들리는 것이 설교요, 주님 몸의 지체인 다른 성도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기에 나를 

꺾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 그 높은 목적을 향해 매일 달려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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